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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

표본공간 S의각원소를실수전체의집합 R의한원소에대응시키는함수 X를확률변수

라고 합니다.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개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1)1) 이 짧은 서술에 내포된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① 자연수는 유한하지

않다 (무한하다).

② 자연수는 셀 수 있다.

③ 셀 수 없는 무한도

있다.

즉 교과서는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의
존재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률변수 X

를 이산확률변수라고 합니다.

확률분포와 확률질량함수

이산확률변수 X가어떤값 x를가질확률을 P (X = x)라표기합니다. 이때 X가가지는

값 xi (i = 1, 2, 3, · · · , n)와 X가 xi를 가질 확률 pi의 대응관계인 다음의 식을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라 합니다.

P (X = xi) = pi (i = 1, 2, 3, · · · , n)

또한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질량함수라 합니다.

이산확률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xi (i = 1, 2, 3, · · · , n)의값을가질수있는이산확률변수 X의대응관계를아래와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x=XP(

1x 2x 3x nx

1

합

1p 2p 3p np

이때 확률의 기본 성질과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정의에 의해2)2)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정의와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일단은 공식만 눈에

발라놓으세요.

다음이 성립합니다.

① 0 ≤ pi ≤ 1 (i = 1, 2, 3, · · · , n)

②
n∑

i=1

pi = 1

③ E (X) =

n∑
i=1

xipi = m

④ V (X) = E
(
(X −m)

2
)
=

n∑
i=1

(xi −m)
2
pi

⑤ σ (X) =
√

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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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의 성질을 이용하면 확률변수 X, 0이 아닌 상수 a, 상수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

함을 알 수 있습니다.3) 3) ①에서

E
(
X2

)
− {E (X)}2

이라 쓰면 혼동하기 쉽고

표기도 깔끔하지 않으므로

뒤의 E (X)를 m으로

대체하였습니다.

① V (X) = E
(
X2

)
−m2

② E (aX + b) = aE (X) + b

③ V (aX + b) = a2V (X)

④ σ (aX + b) = |a|σ (X)

이항분포

한번의시행에서어떤사건 A가일어날확률이 p, 일어나지않을확률이 q = 1−p일때,4) 4) 앞으로 이항분포를 논할 때

p+ q = 1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전제하도록

합시다.

n번의독립시행에서사건 A가일어나는횟수를확률변수 X라할때, X의확률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P (X = r) = nCrp
rqn−r (단, r는 0 ≤ r ≤ n인 정수이다.)

이와 같은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라 하고, B (n, p)라 표기하며, 이러한 상황을 확률변수 X

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간단히 X ∼ B (n, p)라

나타내기로 합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듯이
n∑

r=0

P (X = r) =

n∑
r=0

nCrp
rqn−r = 1입니다. 한편 이

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E (X) = np, V (X) = npq, σ (X) =
√
npq가

성립합니다.

연속확률변수

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의 값일 때, X를 연속확률변수라

합니다. 예를 들어 X가 1과 4 사이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X는 연속확률변

수입니다.

연속확률변수와 이산확률변수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서 언급한 예시에서, X가 1 이상 4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인 P (1 ≤ X ≤ 4)의 값은 1

입니다. 즉 연속확률변수도 이산확률변수와 동일하게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을 모두 더한 값은 1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확률변수는 특정 실수값을 가질 확률이 0이라는 점에서 이산확률변수와 구별

됩니다. 예를 들어 P (X = 3) = 0, P
(
X =

√
2
)
= 0, P (X = π) = 0입니다.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은 X의 값이 특정 범위에 속할 확률일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P(
√
2 ≤ X ≤ π)의 값은 논할 수 있습니다.5)

5) 이산확률변수에서

내포되었던 내용을

이용하면,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가 셀 수

없는 무한이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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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밀도함수와 확률분포

xα a β

넓이 1

b

)b≤X≤aP(
)x(f=y

α ≤ X ≤ β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확률변수 X에 대하여 어떤 함수 y = f (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를 X의 확률밀도함수라 합니다.

① α ≤ x ≤ β에서 f (x) ≥ 0

② f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 = α, x = β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③ x축및두직선 x = a, x = b로둘러싸인부분의넓이는확률 P (a ≤ X ≤ b)와같다.

이렇게 확률밀도함수 f를 이용하여 X가 가지는 값의 범위에 속하는 구간에 확률을 대응시

키는 것을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라 합니다.

교과서가 닫힌구간과 정적분을 쓰지 못하는 이유

①, ②, ③을 읽으며 〈수학 II〉에서 배운 구간표기법이나 정적분을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대체 왜 문장으로 길게 늘어뜨리는지 의아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 교과서가 〈수학 II〉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하느라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수학 II〉를 배우므로, 앞으로 이

책에서는 간결한 서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닫힌구간과 정적분 표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α, β]에서 f (x) ≥ 0

②
∫ β

α

f (x) dx = 1

③
∫ b

a

f (x) dx = P(a ≤ X ≤ b)

연속확률변수가 특정 실수의 값을 가질 확률이 0인 이유는 정적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률밀도함수가 f인 연속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P (X = a) =

∫ a

a

f (x) dx입니다. 이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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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가 두 상수 m, σ와

무리수인 상수 e = 2.718281 ·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X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6)

6) 함수식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를 암기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교과서가

알려주고 있어서 차마

외우지 말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함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f (x) =
1√
2πσ

e
− (x−m)2

2σ2

이때 확률변수 X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m, σ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이 m, 표

준편차가 σ인 정규분포를 N
(
m, σ2

)
라 표기하고,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

(
m, σ2

)
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간단히 X ∼ N
(
m, σ2

)
이라 나타내기로 합시다.

X ∼ N
(
m, σ2

)
일 때 X의 확률밀도함수 y = f (x)의 성질

①

xm

)x(f=y

πσ2
√ 1

m,P
x =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며,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x = m일 때 최댓값을

갖습니다.8)

8) 이 값이
1

√
2πσ

이라고

일부 교과서가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함수식도

외우지 않는 마당에

최댓값을 외우고 있기에는

좀· · · 그렇다고 함수식을

모든 교과서가 언급했고

x = m에서 최대인 것

까지는 언급을 했는데 이걸

아예 안 적기는 또

그렇고· · · 미묘합니다.②

xa

)x(1f=y )x(2f=y

1m 2m

σ의 값은 일정하고 m의 값이 바뀌면, 대칭축의

위치만 바뀌고 곡선의 모양은 같습니다.10)

10) 이때 두 곡선 y = f1 (x)

와 y = f2 (x)의 교점의

x좌표를 a라 할 때, a의

값은 몇이고, 두 곡선은

직선 x = a에 대하여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③

xm

)x(f=y

)x(g=y m의 값은 일정하고 σ의 값이 바뀌면, σ의 값이

커질수록 최댓값이 작아지면서 양옆으로 넓게

퍼지고, σ의 값이 작아질수록 최댓값이 커지면서

양옆으로 좁게 모입니다.

④

xm

5.) = 0m≤XP( 5.) = 0m≥XP(

)x(f=y

xma b

)x(f=y

)b≤X≤aP(

곡선 y = f (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고,

P (X ≤ m) = P (X ≥ m) = 0.5입니다.

또한 P (a ≤ X ≤ b) =

∫ b

a

f (x) d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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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곡선의 성질을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서술해보자

f의 수식을 분석해봅시다. 이차함수 g (x) = − 1

2σ2
(x−m)

2와 지수함수

h (x) =
1√
2πσ

ex에 대하여 f = h ◦ g입니다. ①에서 x = m에 대하여 대칭임은

f (x−m) = f (x+m)이 성립함을 통해 수식으로 보일 수 있고, 점근선은 아래와

같이 함수의 극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lim
x→∞

f (x) = lim
x→∞

h (g (x)) = lim
t→−∞

h (t) = 0

lim
x→−∞

f (x) = lim
x→−∞

h (g (x)) = lim
t→−∞

h (t) = 0

①은 f = h ◦ g에서 h가 증가함수이므로 g가 최대일 때 f가 최대이고, g가 x = m

에서 최대이므로 x = m에서 f가 최대임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②는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은 최댓값 f (m) =
1√
2πσ

을 σ에 대한 함수

M (σ)로 볼 수 있으며, M (σ)가 감소함수이므로 σ가 커질수록 M이 작아지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의 뒷문장을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적분은 위끝과 아래끝에 모두 실수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P (X ≤ m) = 0.5, P (X ≥ m) = 0.5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려 시도해도 각각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m

?

f (x) dx = 0.5,

∫ ?

m

f (x) dx = 0.5

그런데 물음표의 자리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정적분을 쓰지 않고 P (X ≤ m) = P (X ≥ m) = 0.5

라고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음표에 들어갈 기호는 각각 −∞와 ∞입니다.

교과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적분의 위끝부터 아래끝을 ‘적분구간’이라 부르는

점과, 구간표기법에서 (−∞, a], [b, ∞)와 같은 표현을 써왔음을 고려할 때, 이 둘을

섞은 것이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 ∞)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곡선 y = f (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

임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 ∞

−∞
f (x) dx =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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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와 표준화

Z ∼ N(0, 1)인 확률변수 Z의 확률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합니다. X ∼ N
(
m, σ2

)
인

확률변수 X에 대하여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Z =
X −m

σ

이렇게 X를 Z로 변환하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나형 TMI : 표준화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졌는가’이다

Z =
X −m

σ
의 의미를 잘 생각해봅시다. 확률변수 X의 값 x와 확률변수 Z의 값 z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x = m+ zσ

따라서 z가 의미하는 것은 x가 평균 m으로부터 시그마의 z배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에 관계없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m+ kσ 꼴로 나타내었을 때의 k값이 정규분포에서의 확률값을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예 이 박스의 내용을 읽은 적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평소처럼 표준화하여 문제를 푸세요. 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였다면, 모든 정규분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정규분포 문제를 푸는 것이

퍼즐을 풀 듯 즐거울 것입니다.

가형 TMI : 표준화는 치환적분이다

표준화는 사실 x = m+ zσ로 치환하여 다음의 정적분이 서로 같음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 x2

x1

f (x) dx =

∫ z2

z1

f (z) dz

왜 이러한 결과가 성립하는지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치환적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과 통계에서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정적분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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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깊은이해가필요한단원이아닙니다. 수능에서도통계개념과그유도과정에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수능 통계를 쉽고 빠르게

다 맞기 위해 문제풀이에 필요한 사고만 컴팩트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수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 크게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1)11)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능 대비로는

헛수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균

우리에게 익숙한 평균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민렬, 준영, 관호의 국영수사과 성적이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민렬

국어

준영

관호

영어 수학 사회 과학

80 90 80 70 80

100 60 80 100 60

80 80 80 80 80

세 명의 평균성적을 구하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민렬의 성적의 평균) =
80 + 90 + 80 + 70 + 80

5
= 80

(준영의 성적의 평균) =
100 + 60 + 80 + 100 + 60

5
= 80

(관호의 성적의 평균) =
80 + 80 + 80 + 80 + 80

5
= 80

우리가 익숙한 평균은 이런 평균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률변수 (그 중 이산확률변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던 평균이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평균을 확률변수로 보는 관점

확률변수 : 무슨 상황이든 확률로 바라본다

관점을약간비틀어서, 각 학생의과목중임의로하나를골랐을때, 그 과목의점수가몇일

확률이 어떤지를 따져봅시다.

① 민렬 : 70점이 나올 확률은
1

5
, 80점이 나올 확률은

3

5
, 90점이 나올 확률은

1

5
입니다.

② 준영 : 60점이나올확률은
2

5
, 80점이나올확률은

1

5
, 100점이나올확률은

2

5
입니다.

③ 관호 : 80점이 나올 확률은
5

5
=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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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민렬의 과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과목의 성적을 X라 하면, X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70, 80, 90이며, X와 X가 특정한 값 x를 가질 확률인 P (X = x)

(x = 70, 80, 90)가 대응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x=XP( 1

합70 80 90

5

1

5

3

5

1

이처럼 X가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이고,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대응될 때,

X를 (이산)확률변수라고 하며, 위와 같은 표를 통하여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률과는 전혀 무관해보이는 상황들도 임의로 선택하는 상황을 강제로

설정하면 확률변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기댓값)

그렇다면 확률변수 X의 평균 E (X) = m1에 대하여 왜 m1 =

n∑
i=1

xipi이 성립할까요?

우리는 앞서 (민렬의 성적의 평균) =
80 + 90 + 80 + 70 + 80

5
= 80이라는 식으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 익숙한 수식을 변형하여 표의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 수들이 나타나도록

변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 + 90 + 80 + 70 + 80

5
=

70× 1 + 80× 3 + 90× 1

5

=

(
70× 1

5

)
+

(
80× 3

5

)
+

(
90× 1

5

)
= 80

X

)x=XP( 1

합70 80 90

5

1

5

3

5

1

= 801m) =XE(

이는 표에서 ‘각각의 값’과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을 서로 곱한 것, 즉 표에서 세로로적힌

값들을 서로 곱한 후, 그 값들을 서로 더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으며,
n∑

i=1

xipi가 의미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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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준영의 과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과목의 점수를 확률변수 Y

라 하고, 관호의 과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과목의 점수를 Z라 하면, Y 와

Z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E (Y ) = m2와 E (Z) = m3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Y

1

합60 80 80100

5

2

5

1

5

2
)y=YP(

= 802m) =YE(

Z

1)z=ZP(

= 803m) =ZE(

1

합

E (Y ) =

(
60× 2

5

)
+

(
80× 1

5

)
+

(
100× 2

5

)
= 80

E (Z) = 80× 1 = 80

한편 확률변수의 관점에서는 평균을 기댓값 (Expectation)이라는 용어로도 부릅니다.12)12) 이 영단어의 맨 앞글자를

따 평균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

는 ‘1회 시행하면 대략 결괏값이 어느 정도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기댓값은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분산과 표준편차

평균은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모든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살펴본세명의평균성적은 80점으로동일합니다. 그러나여러분도아시다시피,

비록 분명히 세 명의 평균성적이 같기는 하지만, 세 명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망설여집니다.

이는 평균이라는 도구가 분명히 무언가 큰 의미13)

13) 평균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값을 대푯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평균 뿐만

아니라 중앙값, 최빈값

등의 대푯값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평균만 알면

됩니다.

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평균이라는

도구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각

과목 성적의 분포 양상입니다.

준영이는 각 과목별 성적이 들쭉날쭉하므로, 평균점수에 비해 멀리 떨어진 값들 (100, 60)

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 민렬이는 각 과목별 성적이 평균점수에 비해 멀리 떨어진 정도가

준영보다는 덜합니다. 관호는 아예 모든 점수가 평균점수와 동일합니다.14)

14) 이러한 민렬, 준영, 관호의

성적 분포 양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호의 점수가

민렬의 점수보다, 민렬의

점수가 준영의 점수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르게 분포의

의미를 ‘여러 가지 점수가

골고루 나온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값들이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평균이

드러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각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편차 : 얼마나 퍼졌는지 대강은 알 수 있지만, 평균적인 추세는 알 수 없는 불완전한 개념

분산과 표준편차를 공부하기 전, 편차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편차) = (항목의 값)− (평균)

편차를 이용하면 각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눈에 띌 것입니다. 민렬,

준영, 관호의 편차를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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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렬

국어

준영

관호

영어 수학 사회 과학

0 10 0 0

20 0 20

0 0 0 0 0

10−

20− 20−

그럼 이제 이 편차의 분포를 이용하면 각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즉 편차의

평균인 E (편차)를 구해보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렬이든 준영든 관호든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편차의평균인 E (편차)는항상 0일수밖에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 성질과 편차의 정의를 생각하면15)

15)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
i=1

편차 =
5∑

i=1

(xi −m)

=
5∑

i=1

xi −
5∑

i=1

m

= 5m− 5m

= 0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

여 ‘각 항목들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퍼져있는가’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차의 기본 정신은 살리면서도, 각 항목들의 평균적인 분포

추세16)

16) 이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분명히 배운

단어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테니 설명드리자면,

산포도는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분산 : 제곱을 이용하여 편차가 음숫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

편차의 합과 평균이 항상 0인 이유는 (관호의 경우와 같이 정말 모든 값이 동일하여 모든

편차값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차의 값 중 음수인 값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수가 아니도록 편차의 값을 적절히 조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절댓값을 씌우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모두 절댓값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절댓값을 대신하여 각각의 값에서 부호를 없애는 가장 만만한 대안을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제곱입니다.

각각의 편차를 제곱한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렬

국어

준영

관호

영어 수학 사회 과학

0 100 0 0

400 0

0 0 0 0 0

100

400 400 400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민렬 :
0 + 100 + 0 + 100 + 0

5
= 40

준영 :
400 + 400 + 0 + 400 + 400

5
= 320

관호 :
0 + 0 + 0 + 0 + 0

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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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의 제곱’을 확률변수로 보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민렬, 준영, 관호의 ‘성적의

편차의 제곱’을 각각 확률변수 A, B, C라 하고, 민렬, 준영, 관호의 ‘성적의 제곱’인 세

확률변수 X2, Y 2, Z2에 대하여 다음을 알아봅시다.

① A, B, C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표와 각각의 평균인 E (A), E (B), E (C)

② X2, Y 2, Z2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표와 각각의 평균인 E
(
X2

)
, E

(
Y 2

)
, E

(
Z2

)
③ A와 X 사이의 관계, B와 Y 사이의 관계, C와 Z 사이의 관계

④ V (X), E (A), E
(
X2

)
사이의 관계

⑤ V (Y ), E (B), E
(
Y 2

)
사이의 관계

⑥ V (Z), E (C), E
(
Z2

)
사이의 관계

1 1

합

)a=AP( )b=BP( )c=CP(

)2x=2XP( )2y=2YP( )2z=2ZP(1

합70 80 90

5

1

5

3

5

1

B

1

합0 400 0

5

1

5

4

C

1 1

합A

1

합0 100

5

3

5

2

) = 40AE( ) = 0CE() = 320BE(

2) = 1600ZE() = 64402XE(

2Z2Y2X 2 2 2

1

합60 80 100

5

1

5

3

5

1

2 2 8022

) = 67202YE(

A = (X −m1)
2
, B = (Y −m2)

2
, C = (Z −m3)

2

V (X) = E (A) = E
(
(X −m1)

2
)
= · · · = E

(
X2

)
− (m1)

2
= 6440− 6400 = 40

V (Y ) = E (B) = E
(
(Y −m2)

2
)
= · · · = E

(
Y 2

)
− (m2)

2
= 6720− 6400 = 320

V (Z) = E (C) = E
(
(Z −m3)

2
)
= · · · = E

(
Z2

)
− (m3)

2
= 6400− 6400 = 0

이와 같이 편차2의 평균, 다시 말해 E
(
편차2

)
을 분산이라 합니다. 분산을 계산할 때에는

정의에따라정직하게구하기보다는, 위수식에서 · · ·로생략된유도과정17)17) 생략된 부분은
∑

, 평균

(기댓값), 편차, 분산의

정의와 성질에 따른 단순

계산에 불과하므로 직접

유도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암산해보시거나, 암산이

어렵다면 교과서의 유도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을통해얻어지는

가장 오른쪽 변의 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이 여러 과정을 거쳐 수고스럽게 계산해낸 분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느꼈던 다음의 개념을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준영의 점수는 들쭉날쭉하고,

민렬이는 준영이보다는 덜하지만 점수가 퍼져 있기는 하고,

관호는 아예 모든 점수가 퍼져 있지 않고 같은 값을 갖는다

준영의 분산은 320, 민렬의 분산은 40, 관호의 분산은 0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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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 제곱으로 인한 분산값의 뻥튀기를 루트를 씌워 보정한다

분산을 통해 각각의 확률변수의 분포가 어떤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계산 과

정에서 제곱이 쓰이다보니 그 값이 너무 과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곱으로 인해

뻥튀기된 값을 보정하기 위해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편차라 합니다. 준영의 표준

편차는 17.88 · · · , 민렬의 표준편차는 6.32 · · · , 관호의 표준편차는 0이므로, 분산을 비교할

때보다는 값들이 작아져서 다루기 편할 것입니다.18) 18) 사실 표준편차는

이산확률분포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확률분포,

그 중에서도 정규분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통계적 추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X + b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E (aX + b) = aE (X) + b는
∑

의 성질로 쉽게 증명할 수 있고, V (aX + b) = a2V (X)

는 V (X) = E
(
X2

)
− m2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고, σ (aX + b) = |a|σ (X)는 정의에

의해 자명합니다.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렬, 준영, 관호의 성적에 a와 b의 값을

구체적으로 넣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항분포 : 표를 그리지 않는 이산확률분포, 증명 없이 꿀빨자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이산확률변수는 주로 표를 그려 해결합니다. 표를 그려야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를 그리지 않는 특이한 이산확

률분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한 번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일 때, n번의 독립시행

에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확률변수로 X라 하면, 직관적으로 E (X) = np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V (X) = npq, σ (X) =
√
npq임을 증명 없이 받아들입시다.

어떤 이항분포는 표나 확률질랑햠수를 줍니다!

1

1 2 3 합2X
np0Cn q1−np1Cn

2q2−np2Cn
1−npq1nCn

nqnCn)x=XP(

1−n n

비록 이항분포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항분포 또한 태생이 이

산확률분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나 P (X = x) = nCxp
xqn−x와

같은 확률질량함수를 이용하여 X ∼ B (n, p)라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n이 충분히 크면 X ∼ B (n, p)인 X는 근̇사̇적̇으̇로̇ X ∼ N(np, npq)이다.

n이 충분히 큰 경우19) 19) np ≥ 5, nq ≥ 5인 경우이항분포로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 없이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수있음이알려져있습니다. 이미 알려져있으니우리는증명할필요없이잘쓰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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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확률변수는 단 한 페이지만으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속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는 확률밀도함수의 정의역 전체 구간을 정적분한 값이 1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현 교육과정 내에서 일반적인 연속확률변수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20)20) 연속확률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틀- 시절 이야기이므로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십중팔구 단순히 표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풀리는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하면 변칙적인 문제도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간단히 정리한 후, 변칙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봅

시다.

일반적인 문제 : 그냥 표준화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어왔듯이, 모든 정규분포를 Z =
X −m

σ
로 표준화하여 풀면 풀립

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변칙적인 문제 : 별 걸 다 물어본다

기출문제집에서 정규분포 문제 중 변칙적인 문제만 골라 찾아보면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끌어와서 문제화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분포 문제가 항상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정규분포의 성질을 숙지하자

정규분포의 대칭성, 증감성, 점근선을 숙지해야 합니다. Z ∼ N(0, 1)인 확률변수 Z의

확률밀도함수 f와 a < b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P (0 ≤ Z ≤ a) = P (−a ≤ Z ≤ 0) , f (a) = f (−a) , f (a) > f (b)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성질이지만, 문제화되었을 때 이 기본개념을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학수학, 고등수학, 〈수학 I〉, 〈수학 II〉와 연계될 수 있다

정규분포 자체만으로는 어렵게 출제될 수 없다보니 다른 단원과의 연계를 통해 난이도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 문제에 타 단원을 접목하여 특이하고 생소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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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추정의 궁극적 목적은 표본평균 하나만 구해서 모평균의 추정 범위를 개략적으로

구하는것입니다. ‘모집단과표본’은그저복선에불과하며, ‘정규분포’의개념과 ‘모집단의

표본’의 개념을 엮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에 유의하며 용어를 정리해봅시다.

모집단과 표본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합니다.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한 일부분을 표본이라 하고, 표본을 조사

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추출된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독립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임의추출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하고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복원추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

원추출은임의추출입니다. 한편, 한 개의 자료를추출한후되돌려놓지않고다시추출하는

것을 비복원추출이라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복원추출도 임의추출로 볼 수

있습니다.21) 21) 교과서는 이 충분히 큰

n의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를 X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하며, 각각 m, σ2, σ라 표기합니다.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 · · , Xn이라 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고 하며, 각각 X, S2, S라

표기합니다.22) 22) 표본분산에서 뜬금없이

n이 아니라 n− 1로

나누는 것은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시다.X =
1

n

n∑
k=1

Xk, S2 =
1

n− 1

n∑
k=1

(
Xk −X

)
, S =

√
S2

모평균 m은 고정된 상수이지만, 모집단에서 크기가 같은 표본을 임의추출했을 때 표본평균

X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확률변수입니다. 따라서 X의 확률분포,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본평균의 분포

일반적인 경우

모평균이m, 모표분편차가 σ인모집단에서크기가 n인표본을임의추출할때, 확률변수인

표본평균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E
(
X
)
= m, V

(
X
)
=

σ2

n
, σ

(
X
)
=

σ√
n

이는 모집단이 이산확률변수인지 연속확률변수인지 관계없이, 모집단의 확률분포가 어떤지

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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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모집단이 정규분포 N
(
m, σ2

)
을 따를 때, 확률변수인 표본평균 X는 X ∼ N

(
m,

σ2

n

)
입니다.23)23)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변수인 표본평균 X

는 근̇사̇적̇으̇로̇ X ∼ N

(
m,

σ2

n

)
입니다.24)24) n이 충분히 큰 경우는

n ≥ 30일 때이며,

n < 30인 경우는 함부로

X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안 됩니다.
통계적 추정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확률

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확률변수인 표본평균 X을 단 한 번 구해 얻은

x의 값을 이용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모평균 m이 특정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k%가

되도록 어떤 닫힌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닫힌구간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k%의 신뢰구간이라고 합니다.25)25) 원래는 100개의 표본평균

으로 만든 100개의 신뢰구간

중에서 약 k개가 모평균을

포함한다 (수없이 많이

만들어 낸 신뢰구간 중에서

모평균을 포함하는

신뢰구간은 전체의 k%
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교과서도

정확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과나 통계학과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본문과 같이 대충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탁상공론형 통계적 추정

정규분포 N
(
m, σ2

)
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

균 X의 값이 x일 때, 모평균 m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도 95%의 신뢰구간 :

[
x− 1.96

σ√
n
, x+ 1.96

σ√
n

]

2. 신뢰도 99%의 신뢰구간 :

[
x− 2.58

σ√
n
, x+ 2.58

σ√
n

]

현실적인 통계적 추정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26)26) n ≥ 30일 때 표본표준편차 S의 값 s를 모표준편차 σ 대신 쓸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도 95%의 신뢰구간 :

[
x− 1.96

s√
n
, x+ 1.96

s√
n

]

2. 신뢰도 99%의 신뢰구간 :

[
x− 2.58

s√
n
, x+ 2.58

s√
n

]



통계적 추정, 딱 필요한 만큼만05

17orbibooks.com

솔직히 말해서, 통계적 추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앞 단원의 ‘용어 정리’만 외워도 다 풀립

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워낙 공식만으로 문제를 풀다보니 개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표본평균은 확률변수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인 표본을 임의추출할 때, 표본의 값은 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크

기가 n인 표본 X1, X2, X3, · · · , Xn을 생각하면, X1의 값도 확률적으로 정해지고, X2의

값도, X3의 값도, · · · , Xn의 값도 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더하고 n

으로나누어얻는값인표본평균 X는확률적으로정해집니다. 따라서표본평균은확률변수

입니다. 이 개념이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표본평균 X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률변수 X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어떠한가?

확률변수 X의 평균 E
(
X
)
의 값은 m이다.

확률변수 X의 평균인 E
(
X
)
의 값은 모평균인 m과 같습니다. 이는 표본평균의 값을 만

들어낼때쓰이는모든값들은결국모두모집단에서임의추출된값들이기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이 곧 X의 평균일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확률변수 X의 분산 V
(
X
)
와 표준편차 σ

(
X
)
는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n이 커진다는 것은 곧 임의추출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n이

커지면커질수록확률변수 X가나타내는값은평균에가까워지는경향성을띄게됩니다.27) 27) 앞서 이러한 상황을 ‘값이

고르게 분포한다’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반대로 n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률변수 X가 나타내는 값은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2017년 대한민국 19세~24세 남성의 키는 평균이 174, 표준편

차가 5.7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이 175, 표준편차가 5라고 두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일 때에는 비교적 평균으로부터 먼 값인 ‘160 이하’가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습

니다.28)

28) 0.0013으로, 10000명 중

13명 꼴입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100가 된다면 확률변수 X가 160 이하일 확률은 급격하게

작아집니다.29)
29) 평균으로부터 먼 값들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값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먼 값이 나오는 경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와 반대로 평균과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경향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심해집니다. 따라서분산 V
(
X
)
는모분산 σ2을 n으로나눈값인

σ2

n
이되고, 표준편차

σ
(
X
)
는 모표준편차 σ를

√
n으로 나눈 값

σ√
n
이 됩니다.30) 30) 이에 대해 수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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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표준편차 S는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 σ
(
X
)
와 전혀 무관하다.

많은 학생들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본표준

편차는 상수 n에 대하여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때마다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값이지만,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 σ
(
X
)
는 상수입니다. 모표준편차 σ가 상수이고 표본의 크기 n이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19세~24세남성의키가평균이 175, 표준편차가 5일때,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추출해봅시다. 임의추출한 표본이 169, 183, 176일 때, 표본평균 X, 표본분산

s1
2, 표본표준편차 s1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X =
1

3
(169 + 183 + 176) = 176

s1
2 =

1

3− 1

{
(169− 176)

2
+ (183− 176)

2
+ (176− 176)

2
}
= 49

s1 =
√
s12 = 7

이는매번표본을추출할때마다계산해보면다른값이나올수도있음을알수있습니다.31)31) 예를 들어, 크기가 3인

표본 174, 177, 174에

대하여 X = 175,

s2
2 = 3, s2 =

√
3

입니다.

이에 반해,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인 σ
(
X
)
는 σ = 5, n = 3이므로 σ

(
X
)
=

5√
3
=

5
√
3

3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3) 신뢰구간을 구하는 탁상공론 : X ∼ N

(
m,

σ2

n

)
임을 이용

용어 정리에서 일부러 설명을 생략한 내용입니다. 신뢰구간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점을통하여구합니다. 탁상공론이라는한계는있지만, 적어도틀린내용은없으니

한 번 찬찬히 따라가봅시다. 우리는 X의 값을 단 하나 (x)만 구한 후, 우리가 구한 x를

이용하여 만든 어떤 구간 [x−⋆, x+⋆]이 모평균 m을 포함할 확률이 몇이다라는 식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xm

n
√σk−m

n
√σk+m

p p

xk

p

)

n

2σ
m,

(
N∼X

1),N(0∼Z

0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

(
m,

σ2

n

)
을 따르므로, P (0 ≤ Z ≤ k) = p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k, p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P

(
m− k

σ√
n
≤ x ≤ m+ k

σ√
n

)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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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정규분포의 성질에 의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x가 특정한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2p임을 뜻하고 있죠. 그러나 옳은 말이기는 해도, 이 식은 우리가 원래 바라던 식의

꼴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꼴은 위 식에서 x와 m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요?

P

(
m− k

σ√
n
≤ x ≤ m+ k

σ√
n

)
= 2p

P

(
−x− k

σ√
n

≤ −m ≤ −x+ k
σ√
n

)
= 2p

P

(
x− k

σ√
n

≤ m ≤ x+ k
σ√
n

)
= 2p

바로세변에 m+x를빼준후, 각 변에 −1을곱해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식변형과정에서

부등식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마지막 식 역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딱 한 번 구한 x로 만든 어떤 (신뢰)구간
[
x− k

σ√
n
, x+ k

σ√
n

]
이

모평균 m을 포함할 확률은 2p이다.

이때 p = 0.475이면 2p = 0.95이므로 95%의 확률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k의 값은 1.96이

므로 교과서에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에서 1.96이라는 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을 구할 때 2.58이라는 수를 제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뢰도가 몇%이든 관계없이
σ√
n
의 계수를 정하여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실과의 타협 : 알지도 못할 모표준편차 σ는 표본표준편차 s로 대체되었다

3)의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려면 x, n, σ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인 n과 표본평균인

x는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나 모표준편차 σ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평균조차 알지 못해서 그나마도

확률적으로추정하려고애쓰고있는상황입니다. 모평균도모르는데모표준편차를알도리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즉 3)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지도 못할 σ 대신,

정확히알고있는표본표준편차 s를이용하여 σ를대체하는것입니다.32)

32) 이 부분에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대충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고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n ≥ 30일 때

σ의 값이나 s의 값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원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결과만

잘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조심해야

할 것은 2)에서 말했다시피 표본표준편차 s로 대체하는 것이지, 절대로 σ
(
X
)
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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